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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정부, 동반성장 의지 부족하다!
정운찬 전 총리, 대통령 의지 중요해 … 이익공유제가 현실적 대안

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9월4일 “이명박 대통령에게 동반성장의 결연한 의지가 적어 안타깝다”고 밝혔다.

정운찬 전 총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회의실에서 <동반성장과 한국경제>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

“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노

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”며 “동반성장이 현 정부의 경제

철학을 포장하는 구호가 아닌지 자각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 법인세율, 산업용 전기세 문

제 등을 언급하며 <같이 살자>고 이야기하면 국내기업들이 동반성

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”며 “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”고 강조했

다.

또 “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한

동반성장 지수를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동반

성장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”며 “실력은 없지만 성적

좋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”고 꼬집었다.

정운찬 전 총리는 “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등 4대 그룹의 전

체 매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%를 넘었다”며 “이익공유제가

대-중소기업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”

이라고 주장했다.

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강연회에는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

연구원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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